
삼성전자, TFT- LCD 4135억원 추가투자

삼성전자가 초박막 액정표시장치(TFT-LCD) 설비 증설을 위해 2003년 상반기에 4000여억원을 추가로 투자

한다.

삼성전자는 8월27일 경영이사회를 열고 5세대 TFT-LCD 설비증설을 위해 2003년 상반기 천안공장에 4135

억원을 새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. 삼성은 월간 TFT-LCD 패널 생산량 10만매를 갖추고 5세대 투자를 최종

마무리하게 된다.

삼성전자는 9월부터 5세대 TFT-LCD 생산라인을 가동해 월간 2만매 생산체제를 갖추고 2단계로 진입하는

연말부터는 4만매가 더 늘어나 월간 TFT-LCD패널 생산량이 총 6만매로 늘어날 예정이다.

이어 3단계 투자가 마무리되는 2003년 6월께 삼성전자의 TFT-LCD 패널 총 생산량은 월간 10만매로 확대

된다.

삼성전자는 최근 TFT-LCD가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노트북 뿐만 아니라 액정화면(LCD)

모니터, 디지털TV 등의 수요증가로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하며, 3단계 추가투자 결정은 시장확대에 대비해 안

정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.

삼성전자가 TFT-LCD 패널 확대에 나섬에 따라 LCD-TV나 PDP 등 TFT-LCD를 부품으로 채용한 제품의

가격도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. 삼성전자는 2003년까지 LCD제품 원가를 30%가량 인하해 시장확대에

적극 나설 방침이다.

한편, 삼성전자는 2002년 5세대 라인 등 LCD 사업에 총 1조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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